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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

원로 미술평론가 오광수가 두 권의 저서를 동시에 펴냈다. 『한국 
현대미술의 탐구』와 『전환기의 미술가 34인』(에이엠아트). 이 
책은 이랜드문화재단의 지원 사업으로 발간되었다. 1960년대 
초반부터 60여 년간 한국 미술의 현장 비평가로 활동해 온 
오광수는 이번 저서에서도 시대의 증언자로서 작가와 작품을 
조망한다. 미수(sý) 백전노장의 살아있는 비평집이다.

오광수 『전환기의 미술가 34인』(왼쪽), 『한국 현대미술의 탐구』 에이엠아트 2024

산수화에서 단색화, 백남준까지

『한국 현대미술의 탐구』는 서세동점의 급류와 변혁을 거쳐온 지난 
1세기, 한국 미술의 자생성을 탐구한 책이다. 한국 미술의 정신적 
뿌리, ‘우리 것’의 천착, 전통의 현대화는 오광수 비평의 근간을 
이루어왔다. 그는 서문에서 말한다. “서양 미술의 충격이 여러모로 
우리 현대미술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한편 밖으로부터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의식의 점고 역시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미 한 세기를 넘긴 서양 미술의 감화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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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 정서와 방법에 융화되면서 일종의 발효 효과를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밖으로부터의 영향에 대비된 
안으로부터의 영향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은 반가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졸저는 하나의 시론(fÖ)으로 보아주었으면 
한다.”

『한국 현대미술의 탐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화에서 미술로」는 전통회화가 근대회화로 발전하는 데 있어 
제기된 문제와 그 성과를 메인으로 다루었다. 동양화와 한국화의 
명칭 문제, 백양회에서 묵림회 그리고 수묵화운동으로 이어지는 
그룹 활동, 서체 충동과 현대미술 등을 다룬다. 제2장 「자연의 
발견과 원형 탐구」는 전통회화의 주류인 산수화가 우리 독자의 
양식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의 대표적인 예를 중점적으로 논구했다. 
또 무속화, 민화와 같은 서민 생활의 여러 조형적 요소를 
현대적 양식으로 재해석하려는 기운도 우리 현대미술의 풍부한 
자양이 되었음을 몇몇 작가들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전자는 청전 
이상범과 소정 변관식, 후자는 김기창과 전혁림에 해당한다. 
제3장 「단색화의 구조와 정서」, 제4장 「초기의 단색화가들」은 
1970년대에 등장한 단색화를 개괄하고, 그 전개의 진폭을 
규명한다. 윤형근 박서보 권영우 정창섭 정상화 하종현 권영우 
등 21세기에 국제적으로 약진한 단색화 대가들과 함께 그 뒤를 
잇는 서승원 이승조 최명영 이동엽 허황 진옥선 이정지 윤미란 
김태호 등의 작가로 비평의 폭을 넓혔다. 제5장은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쓴 단색화 논저다. 단색화의 초기적 현상에 
참고가 되도록 부록으로 넣었다.

『전환기의 미술가 34인』은 1990년대부터 최근에 발표했던 
전시 서문, 전시 리뷰, 세미나 발표 글을 묶은 것이다. 제1부는 
박수근 장욱진 한묵 유영국 곽인식 김영주 천병근 박노수 
송영방 이응노 문신 최종태, 제2부는 권영우 윤형근 김창열 
하인두 정상화 유희영 신성희 송수남 홍석창 박종배 심문섭 
김인겸, 제3부는 김환기 전혁림 이성자 천경자 변시지 박서보 
백남준 김구림 이상국 박상숙을 조명했다. 그동안 그가 펴낸 
작가 모음집의 저서로는 『한국현대화가 10인』(열화당, 1976), 
『21인의 한국 현대미술가를 찾아서』(시공사, 2003), 『우리 
시대의 미술가들』(시공사, 2011)이 나왔다. 이번이 네 번째가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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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 1938년 부산 출생. 홍익대 미술학부에서 회화 

수학. 196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미술평론 부분 당선. 
상파울루비엔날레, 칸국제회화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 커미셔너, 
광주비엔날레 전시총감독 역임. 환기미술관 관장,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원주 뮤지엄산 관장 역임. 저서로 

『한국현대미술사』, 『한국현대미술 사상노트』, 『시대와 한국미술』, 
『미술 시평 앤솔로지-시대의 현장과 비평』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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